
수술 장비의 발달과 함께 성형수술 기법의 놀라운 발전으로 선천성 기형이

나 외상으로 인한 수술 결과는 꽤 만족스러운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화상환

자는 완치 후에도 흉터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깊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이

새로운 삶에 대한 용기를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다. 

진료를 하다 보면 각종 사고로 얼굴이나 신체가 손상된 환자들을 만

난다. 선천성 기형이나 외상, 특히 화상으로 인해‘일그러진 모습’을

갖게 된 환자들을 보면 의사로서 마음이 아프다. 간단하게는 손가락이

나 발가락이 6개인 다지증이나 귀 모양이 약간 이상한 정도부터 심하

게는 입술과 입천장이 갈라진 구개열과 구개파열, 귀나 한 손이 없는

기형까지 매우 다양하고도 복잡하다. 하지만 수술 장비의 발달과 함께

성형수술 기법의 놀라운 발전으로 선천성 기형에 대한 수술의 결과는

꽤 만족스러운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요즘은 선천성 기형이 아닌 외상으로 인한 추형이나 기형이 날로 증

가하는 추세다. 산업 현장에서 손가락이 절단된다든지 교통사고로 얼

굴에 많은 흉터가 남는 등의 문제들은 발가락을 이용해 손가락 재건

수술을 하던지 얼굴에 반흔 제거술을 여러 차례 한다면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화상에 의한 흉터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다. 

새로운 의욕 고취시켜 새로운 생활에 적응케 해

작년 이맘때, 석 달 남짓 애를 먹이던 전신화상 환자가 퇴원했다. 상

주에서도 버스로 한 시간이나 들어가는 시골에 사는 16세 중학생이던

그는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들의 꾐으로 방에서 부탄가스를 흡입하다

담뱃불에 가스가 폭발하여 전신화상을 입었다. 그 소년이 처음 내원했

을 당시는 그야말로 처참한 상황이었다. 

아무도 이 환자가 살아서 퇴원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수차

례의 심폐기능 정지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4번의 피부 이식술을 받고

끈질긴 생명력으로 퇴원의 날을 맞았다. 그러나 눈, 코, 입, 귀 등 얼굴

중어느한부분도성한곳이없고, 온몸역시피부이식을받은부위의

흉터와피부를채취한부위의흉터로완전히도배(?)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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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은 앞으로 젖혀지고, 손가락과 손바닥을 연결하는 관절은 뒤로 굽어 주먹도 제대로 쥐

기 힘든 상태였다. 퇴원하는 환자를 앞에 두고 의사로서 이런 상태로 인생을 살도록 한 것이

잘한 것인지 온갖 회의가 다 생겼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너무 많은 어린 환자에게 해줄 수 있

는 이야기가 별로 없었다. 

손의 구축과 반흔 제거술을 두 차례 받고 어느 정도 손의 기능을 회복한 환자에게 필자는

컴퓨터를 배우라고 권했다. 요즘은 조금 힘들지만 키보드를 칠 수 있게 되어 여러 가지 프로

그램을 다루고, 인터넷으로 세상 어느 곳의 정보도 방 안에서 얻을 수 있으며, 대화도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를 찾으면서 모자를 눌러쓰고 새로 만든 귀에 마스크를 걸고 마

을도 돌아다니고 아버지를 도와 농사일도 한다. 

필자는 그 소년에게 헬렌 켈러의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삼중고(三重苦)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의 삶을 개척해간 헬렌 켈러의 이야기

는 분명 용기를 북돋아 주었을 것이다. 물론 사춘기 소년에게 있어서 화상 흉터는 대단한 마

음의 상처겠지만, 소년은 그 상처를 잘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 가리라 믿어본다. 이제

소년은 주위의 보살핌 속에서 착한 마음과 삶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밝게 살고 있다.

화상으로 인한 흉터나 기형도 마음을 열어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큰 흉은 아닐 것이

다. 세상사람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라는 공동체 의식을 갖는다면 보다 살기 좋은 사회

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문의 :현대병원 053-764-2000-9, hyundae.e-hospital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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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 : 표피열상으로 피부가 빨개지고 화끈거리는 정도이며, 부종도 약간 나타나지

만 수포는 생기지 않는다. 

�2도 : 진피천층열상(眞皮淺層熱傷)과 진피심층열상(眞皮深層熱傷)으로 나뉜다. 수

시간 내지 24시간이면 수포가 생기고, 이것이 터지면 미란면이 되어 다량의 분비물

이 나온다. 얕은 경우는 2주 정도면 가벼운 반흔을 남기고 치유되지만, 깊은 경우는

표피 형성 완료까지 2�3주가 걸리고 눈에 띄는 흉터를 남긴다. 또 얕은 2도라도

치료를 잘못하여 감염을 일으키면 깊은 2도로 이행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3도 : 피하열상으로 괴사(壞死)를 일으키면 표면은 단단하고 까슬까슬한 진주색이

나 황색, 회색조를 나타내고 건드려도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표피 성분을 모두 잃

었으므로 표피형성을 거의 기대할 수 없고, 대개 피부 이식이 필요하다. 아주 오랜

기간을 거치면 고도의 흉터를 남기고 상처의 표면이 폐쇄되지만 기능 장애를 일으

키기 쉽다. 또 고도의 열상 흉터는 10�30년 후 유극세포암(有棘細胞癌)을 일으키

기도 한다.

<<화상 흉터는 치료하기 까다로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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